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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답       변       서

안녕하세요.
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21. 가동 502호 임대인입니다.

1. 23.3.에 임차인 아들이 전화가 와 나가겠다며 부동산에 내놓아 달라하여 
   무악부동산에 위 주소 주택 전세를 내놓았습니다.

2. 23.5. 임차인 아들이 전화가 와 임대인을 죄지은 사람처럼 트집 아닌 트집  
   을 잡으면서 위협하여 일단은 전세가 나가든 안 나가든 더 이상 같이 갈   
   수 없어 전세가 안 나가면 대출이라도 받아 기한에 내보내려 은행에 문의  
   하였습니다.(법원제출 갑제4호증참조)

3. 그런데 전세 계약해야하니 계약금을 달라하더군요. 몰라서 처음엔 주어야   
   하는 줄 알아 “그러마” 했지만 부동산이고 은행에 문의하니 세입자가 먼저  
   나간다고 하면 사회통념상 계약금 안주는 거라 하면서 더구나 임대인이 
   집을 경매 날린다는 사람을 어찌 믿고 계약금을 내주려하느냐며 임차인이  
   다른 곳을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 주라하더군요. 
  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더군요.

4, 그래서 위 내용을 문자로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 
 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답변이 와서 이의신청한 상태이고 현 상태는 임차권등  
   기명령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.

5. 전세계약 종료일에 은행에 대출을 부탁하여 돈을 준비하였으나 위와 같은  
   짓을 하였고 결국 나가지 않고 임차인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

6. 결론은 임차인이 이사 갈 곳 계약서를 보내주면 언제든지 돈은 준비되어   
   있다는 것입니다.

7.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내니 참조하여 주세요.(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 
   서류일체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임대인 유영화 올림


